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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자음의 어제와 오늘 

I. 머 리 말 

훌 信 :;Jr. 
(성끌관대 교수 • 국어학) 

중국 대륙에 사는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큰 민족을 漢族이라고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漢語라고 한다. 이 漢語의 변천 파정을 역사 

척으로 고찰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 초금씩 다르기는 하나， 대개 기원전 

7 세기정부터 기원후 3 세기까지， 즉 東周， 春秋戰國時代를 거쳐 奏 • 훌 • 
三國時代까지의 i훌옴E‘를 上古[훌語(Archaic Chinese)라고 한다. 그 뒤 4 세 

기의 東音時代롤 치 나 南北朝時代잉 6 세기정 부터 階나라와 훔나라의 말기 

인 10 세기경까지의 漢語를 中古漢語(Ancient Chinese)라고 하며 .11 세기 

부터 16 세기에 걸친 宋 · 元 · 明나라 시대의 한어률 中世漢語(Middle

Chinese). 17 세기 이후의 한어를 近代漢語(Modern Chinese)라고 한다. 

f쫓族온 일찍 부터 表意文字인 漢字롤 훌훌明하여 , 그들의 言語안 漢語를 

記錄하고， 漢字가 가지고 있는 字音올 利用하여 한자로 기록된 文章(漢

文)을 원어서 意思를 統通해 왔다. 그리하여， 위에서 설명한 漢語의 시대 

구분을， 字원율 중심ξ로 해서 말한다연， 상고 한어의 字音은 上古홉， 중 

고 한어 의 字音은 中古音， 근세 한어 의 자음은 近世音， 근대 한어 의 자음은 

近代音이 되는 것이다. 

우리 겨혜가 이웃 나라인 중국으로부터 漢字와 漢文을 借用하여 쓰키 시 

작한 것은， 중국의 漢나라 시대부태의 일일 것a로 推定되고 었다. 어느 

민족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언어 단위(대개 명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지 

만)를 벌어서 쏠 혜에는， 原홉올 바탕으로 해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므 

로， 우리 겨례가 漢語의 上古音 시기에， 中園으로부터 漢字률 벌어 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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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한어의 上古音대로 발응하였을 것이다. 

그 뒤로도 우리 겨레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鍵나라 

와 팝나라 시대의 題字音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 7.8 세기언 新羅시대 

에는， 훔냐라와의 來往이 더욱 잦았던 시키이었￡며，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知識層도 상당히 많았었A므로， 중국의 中古音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훌字音은， 이러한 漢語의 여러 시 

기의 음 가운데에서， 어느 시기의 음이 가장 기본척인 바탕이 되었을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중거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언급하는 것을 보류해 두고자 한다. 

그헌데 漢族이 사용하던 漢語의 上古音과 中古音은， 우리 겨례가 이를 

빌어서 쓰게 된 이후， 우리말의 音龍꿇系에 同化되어 漢語나 漢族이 사용 

하는 字音과는 다르게 변화 발달하였다. 그래셔 우리 겨레는， 일쩍부터 

한어의 本土字홉과는 똑같지 않은， 韓國漢字音(홉麗譯音)올; 便用해 온 것 

으로 推없IJ할 수 있다. 

그러 나 우리 겨 례 가 우리의 固有文字인， 訓民正音이 라는 表音文추를 창 

제한 것은. 15 세기인 조션조 世宗 25 年의 일이으로， 表音文字로 全然

注즙되어 있지 않은 韓國趣字音이. 15 세기 이전에는 어떻게 짧音되었었 

는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원래 중국의 학자들이 上古音을 

再홈할 때에는 主로 詩經에서 사용한 뼈題字와， 훌字의 聲符(江字의 工，

河字의 可等， 格· 落· 格·路·開 퉁의 各)를 바탕￡로 해서 만들어진 諸

聲字(形聲字)롤 근거로 하여. J되나라 배로 대표되는 上古시대의 音훌~I훌系 

를 推定했었다. 

階나라와 康나라 시대의 음으로 대표되는 中古音은， 多幸히 漢字의 發

필f홉￥典이라고 할 수 있는 題홉가 펀찬되어 있어서， 쉽게 再構되고 있다. 

특히 l휩나라 仁뚫元年(601)에 변찬된 ‘切題’은， 흉安을 中心으로 한 7 세 

기의 北方音을 잘 反映하고 있어서， 이 짧書가 나타내는 音系를 기준으로 

하여 漢語의 中古音과 J::.古音올 재구하는 방법 이 많이 &이고 있다. 

漢字의 字숍은 각각 하나의 독립 된 音節로 되 어 있는떼 , 예 로부터 漢詩

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뺀題法올 익히기 위하여 漢A들은 字音에 관하여 

관심이 많었었다. 그들은， 하냐의 字音을 語頭子音과 그 나머지 要素로 

분석 하고， 천자를 聲(또는 聲母). 후자를 題(또는 훌§母)이 라고 했었다. 

그려하여 이 두가지 흉동素를 利用해서 어떤 하나의 字옳을 나타내는 反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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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올 마련하게 되었다. 이 反切法은 鍵시대 (220A. D. ~265A. D.)부터 모든 
字音을 表示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여 거의 近代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또 한현으로 南北朝時代C386A.D.-581 A. D.)에 南朝언 六朝에서는， 漢

語의 가장 큰 특정의 하나언 聲調가 있다는 것을 얄게 되고， 이것을 며聲 

이라고 하였다. 

짧書는， 이러한 주:音의 여러 가지 훌素 가운데 특히 짧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音系를 나타내 /1 위하여 펀찬된 것이다. 

‘切뼈’ 은 完全하게 {황해 오고 있지 않지 만， 여 러 가지 자료에 의 하연 없 

의 종류는 zp.聲 54, 上聲 51 , 去聲 56 , 入聲 32 퉁 總數 193 題으로 되어 

있고， ‘切없’과 거의 內容이 같은 ‘廣짧’ (1 008) 에 기록된 反切을 가지고 

聲類를 정 리 해 보연 51 로 되 어 있다. (曾運乾많說) 즉 ‘切짧’ 이 나타내 
는 中古音은， 51 聲類에다가 平 · 上 · 去 · 入 4 個聲調로 나누이는. 193 짧 

을 가진 音系이었다고 할 수 있다. 

居나라 중기에 이르러， 反切法에서 聲母를 나타내는 反切上字 대신에 

字母가 쓰이게 되었다. 예를들연 하나의 /k/음올 나타내기 위하여 反切上

字로는 古 • 公· 見 ·過 · 各 · 格 · 暴 • 貼…둥 여러 글자가 쓰이었￡냐. 字

母로는 ‘見.字 하나만으로 언제나 /k/응을 나타내게 되었다. 字母數는， 어 

떤 홉系의 聲fij數를 나타내는 것인데， 당나라 혜에는 30 字母가 마련되었 

다가 北宋 때에는 36 字母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聲母數의 

基훨을 보인 것이지， 漢음흙의 어떤 時代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 

다. 

n. 15 세기의 韓國漢字音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훈민갱음 창제에 참여하였던 학자들은， 우리 

나라 역샤상 처음으로 15 세기의 한국 한자음을 체계척으로 정리하여， 이 

팝系를 보여 주는 東園正體(1447)이라는 題書를 현찬하기에 앞서. 15 세 

기 한국 한자음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漢語의 古代字音과 비교하여 보연， 

<D 36 字母를 기준으로 해서 볼 예 牙音에서 훌母 /k‘/소속자가 대부분 
見母 /k/로 발음되 고， 

@ 일부 훌母 /k'/ 소속자 가운데에는 曉母 /h/로 발음되는 것도 있다. 

@ 우려 국어의 용은 淸濟의 구별이 중국과 다르치 않건만， 한국 한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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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灣聲이 없다. 

@ 국어에서는 四聲이 심히 분명한데， 한국한자음에서는 上聲과 去聲의 

구벌이 없다. 

@ 端母 /t/로 발음되 어 야 할 入聲 題尾가， 來母 /1/로 발음되 고 있다. 

@ 국어에는 훌母 /k‘/음이 많은데， 한자음에는 央字 하나만 훌母 /k’/ 

로 발음되고 있다. 

그래서 東國표짧을 연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φ 古題의 反切에 맞도록 하고， 

@字母·七音·淸潤·四聲의 本末을밝혀 바로잡아서， 

@Zfi上去入 四個聲調. 91 題母. 23 字母體系로 된 題홉인 東國正題을 

펀찬한다. 

(Î) 새 로 만든 表音文字 訓民正音으로 tt音하되 , 

@ 入聲홉휩尾 가운데 -t 만온 -C3(以影補來)로 表記한다. 

위에서 밝힌 대로， 이 운서는 聲母에 있어서 23 字母로 하여， 訓民正音

23 字母體系와 똑같이 하고， 훌홉母도 91 體으로 대 폭 줄여 서 傳承韓國漢추: 

音體系를 기초로 한 것이 었으나， 중국 元나라 때 면찬된 古今題會畢홈02 

97)의 ‘字母體’ 융 기 준으로 한 面도 많고， 한국 한자음에는 존재 하지 않는 

全潤音系列의 聲母를 存觸시키는 퉁 人옳的으로 規範化한 面도 많았다. 

따라서 韓國漢字音을 最初로 音標文字인 럽1[民표音을 가지고 注音한 東園

正짧은. 15 세기의 현실 한국 한자음을 제대로 나타낸 융§홉라고 할 수는 

없다. 

東國正題(1447)이 펀찬된 이후， 朝蘇朝에서는， 모든 궤行物에 나타나는 

漢字音을 訓民正音으로 狂숍할 때， 동국갱운의 음계에 의거하여 주음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척인 음계는 百姓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여 

約 30 年 뒤부터 실지 전송 한국한자음을 가지고 注音한서척이 刊行되기 

시작하였고， 約 50 年 뒤부터 동국정음 음계로 주음한 서척은 刊行되지 않 

았다. 

그리하여. 15 세기의 혐실 한국 한자옴을 제대로 反映하기 시작한 畵籍

은. 1476 年의 표大륭言. 1489 年의 救急簡易方끓解. 1496 年의 六祖法寶

뺑經끓解와 施食動供뚫解 퉁이었다. 이틀 서최에서는 몇 百字 갱도의 漢字

에. 15 세기의 현설 한국 한자옴이， 새로 창제된 훈민갱옴(한글)에 의하여 

表音이 되어 있올 뿐안데， 1527 年에 兒童用漢字뽑習書로 펀찬된 링iI훌字 

會(崔世珍樓)에는 3， 360 字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漢字에도 역시 훈민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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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홉파 힘IIC釋， 새김)이 커록되어 있으며， 이들 훌字들이 나타내고 

있는 홉系는. 15 세기 문헌들에 수록되어 있는 현실 한자음들과 같으므로， 

훈몽자회에 수록된 한자들의 字音도. 15.16 세기의 현실한국한자음을 보 

여 주는 것이었다. 

다읍에 東國正題 23 字母꿇系가 나타내는 훌母빼系와. 15 世紀의 現.

漢字音을 나타내고 있는 것A로 믿어지는 六祖法寶웰經짧解(1496) 上卷內

漢字音과를 비교하여， 어떻게 서로 달리 나타냐는지 알아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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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表에서는 본보기로 몇 字씩만 對鷹시쳐 본 것이다. 이 표를 기준 

으로 해서 東國正題이 보여 주는 初聲(聲母)과 六祖法훌훌@흩經훌흥解 上卷이 

보여 주는 초성 (성 모)을 對比시 켜 보면 다음과 같다. (上表中 快字音윤 

法華짧뚫解의 音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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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對比表에서， 동국갱운의 격초성이 육초법보단경언해의 끼초성과 

대웅 관계률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동국청운 서문에셔 지척한 바와 같이， 

漢語의 훌f률읍 /k ‘/ 음이 한국 한자음에서 見母홉 /k/으로 변화한 것융， 

동국정운에서 한어의 原홉대로 復原한 데서 나온 결과다. 동국정운의 全

潤읍- 聲母들이， ‘六祖’에서 無氣音 또는 有氣音A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14- 15 세기 경에 漢語의 全뽑音 가운데서， 平聲字는 次淸音(有氣音)， 上·

去聲字는 全淸홉iï(無氣읍)으로 변화했었는데， ‘육초’가 보여주는 한국 한자 

옴은 이헌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동국갱운의 성모음은 오히 

려 변화하기 이전의 漢語 全潤音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올 반영한 

것이다. 

이리하여 15 세기의 현실 한국 한자음의 성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 

ò (종생) 견 끼 音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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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音 C. E L 半좀홉 E 

왈 홈 닙 표 n 

훌훌 흉 ^ 7:;. λ 半觸音 A 

야롯 홈 효 。(짧훌훌母) 

동국갱운의 23 字母와는 달리 순수한 현설 한자음의 성모(초성)는 14 이 

었옴을 알 ‘수 있다‘ 
짧홈의 흩홉母m系는 셔로 裡題이 可能한 體母音〈예률 들연 .a 와 -ia, -in 

과 -in 퉁이 한 題오로 분류됩)을 기준으로 하여 字音틀을 分類한 것아 

므로， 훈서의 운모 체계가 곧 어떤 한 시대의 母音꿇系률 있는 그대로 보 

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냐， 운모 체계는 어땐 기준에 의해 

셔 짧母홉올 분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어느 한 시거의 모음체 

계를 推定할 수는 있다. 

포 切짧 193 운모나 廣題 206 훈모니 하는 것은. 모든 字音을 平上去入

四聲~Ij로 냐누고‘ 이들올 다시 짧이 다른 것끼리 나누었올 혜의 數字이므 

로 같은 題을 가진 字音들， 측 정모는 다르더 라도 운만이 같은 자음들이 , 

平上去入 四個 聲調로 나뉘 었을 때의 숫자인 것이 다‘ 따라셔 운이 같￡연， 

비록 다른 성조로 나뉘었을지라도 하나의 題類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이 

런 기준오로 분류하연， 廣題 206 운은 56 題類로 나위어지는 것아다. 

동국청운에서는) 91 題母體系률 세우고 운셔롤 펀찬하였으나， 이 겨준 
에 대해서는 아무헌 설명야 없다. 다만 통국청운에서는， 훌뀔類롤 26~로 

나눈 다읍 그 안에 흰F홉뀔이 가능한 題들올 수록하고 있다. 

다음에， 이 동국정운의 운모 체계와 15 제기 현실 한국 한자음이， 어떤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지 역시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한자융올 가지고 대조 

해 보겠다. 

東國홉홉 어j 字 東園홉 六뼈흡 11\1 字 東園홉 六祖홉 

궁 극 훌g :풍 :좋 훌O .응1i ·휴 

딩 댁 훌 :정 :중 홉홉 ·식 ·식 

굉 켜 E용 갱 客 ·핵 ·벽 

2‘ 굉 팩 홍양 ·빽 혹 

3‘ 령 력 園 ·랙 :국 

4. 풍 곡 '5‘~ 뽕 ·풍 껄t ·휴 ·욕 

풍 욕 種 ‘풍 ‘용 足 ·쭉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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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연 비교해 이상 10 개 운류만을 가지고， 짧母 中聲(母音)을 서로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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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표는， 대체척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인 비교만 가지고도 동국갱운의 운모 체계와，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사이에 거리가 있었응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옛날 文土들은. ~쩔詩롤 지을 해 중국의 운서를 기준으로 했었 

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파 왕래가 시작되었던 고대로부터， 중국의 운서를 

참고로 했었융 것은 정작이 가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시대의 운서부터 받 

아들였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조션조 시대에는， 꿇部짧略의 계통올 이은 운서들이 重用되었었다. 

예부운략은， 중국의 宋나라 해， 과거용￡로 쓰게 하기 위하여 펀찬된 

。1

켜 
/、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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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 애당초에는 廣題과 마찬가지로 206 題이었다가， 王子新刊짧部題略 

(金. 1225)에서 107 짧으로 줄고， 平水新刊題略(金. 1229)에셔는 106 體으 

로 출었다. 이러한 106 운을 z(s-水題이라 하고， 漢詩를 지올 해， 대개 이 

106 운융 기준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重用된 운서는， 이 106 운 계 

통융 이은 꿇部훌훌略이 었다. 

고금운회거요의 운도 107 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06 운계 예부운략 

율 개현하여 三題通考를 짓고 널리 사용했었다. 이 상운통고에는 모든 收

鍵字에 대하여 간단히 두어개의 훌字로써 글자 뭇풀이만 했을 뿐， 反切홉 

동 아무런 表音이 없다. 英祖 혜에 이르러， 이 三體通考의 11載(形式)와 

收짧字， 字順 동을 그대로 두고서， 처음으로 현실 한국 한자움을 한글로 

기록한 운서가， 朴性趙。l 지은 華東표音通釋짧考(1747)이었다. 

다음에， 동국정운 운모 체계 대신에， 육초법보단경언해의 한자음과 화 

통정음통씌운고의 한자음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六祖’의 한자음 가운 

데 ‘華東’의 운모 중성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 예에는 생략하겠다. 인쇄의 

便宜t 華東짧의 題母音앞에 。字를 附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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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대조표를 보면， 풍교홉게도 서로 -致되는 字홉들만융 팔라서 대 

조시킨 것처럼 되고 말았다. 01 것은， 육조법보단경언해 上卷어l 나오는 짧 

字가불파 665 字밖에 안되는데， 야를까지고훌字갱도가 수록되어 있는화 

통정 옴통석 운고의 1&鍵字들 가운데 에 서 , 서 로 대 조시 킬 수 있는 樓字들을 
찾요려고 한 떼셔 나온 결파지만，::::1.헝더라도 우 자료 사이에는 너우냐도 

차이가 없다部 폼훌系 字훌틀 가운떼l ‘ 17 셰끼;용의 口蓋音{t(破據音{t)

협상으로 인하여， /t/ /e/>/t!/ /t1 ‘/파 같이 성모가 변화한 자음률외에 
는 두 짜료의 뭘系7} 거의 I司-한 .5!..숨을 보여 추고 있다는 것은. 15 셰기의 

현설 한국 한자음이 18 세기까지 그대로 아어져 내려왔융올 뜻하는 것이다. 

다음에 體의 구별없이 두자료의 훌홉iij E:þ훌훌만올가지고 대웅관계를 잘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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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충성음은 22 가 된다. 

漢폼의 中古훌 시기에는 -m.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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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 -k, -j, -w, -1/> 둥 9 개이었다. 이 가운데 -w 는 한국 한자읍에서 

-ao/-aw />-0 C예 ; 홉 kaw>ko)와 같이， 核母音(題題홉)과 結合되어 하나 

의 母音이 되었고， -t 는 -1 로 변하여， 한국 한자음의 題尾音은 육조볍보 

단경언해 때부태， -m, -n, -lJ, -p, -1, -k, -j, -1/> 둥 8 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한자옴에서는， 입성 운미인 -t 가 -1 로 변화한 것과 -w 가 核母합과 

願合된 것을 除外하연， 中古音의 운미가 비교척 찰保存되고있는셈이다. 

m. 18 세기 이후의 한자음 

지금까지 15 세기의 현실 한국 한자음이， 그 이후의 한국 한자음과 큰 

헤두리 안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음융 설명하였다. 그러냐， 몇가지 연에 

있어서 변화는 있었다. 

첫째 생 모(초성 )연에 있어 서의 두드러 진 변화는， 폼音系列 字音들의 ?i8i 

$꼈휴化를 들 수 있다. 

원래 題語의 中古흡 좀音에는， 줌頭흡 端透定 3 母 (t-둥)와 폼上音 知澈

遭 3 母 Cc-둥)의 구별 이 있었다. 主로 -J-와 結合되 던 줌上音은， 8 世紀煩

부태 변화하기 시 착하여 , 本來부터 $훌훌에 서 調音되 던 破燦흡인 IEl짧音 

(tf-둥， 또는 推줌音인 t~-로 추정하기도 함)과 合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12 세기에는 완성되었는데， 15 세기의 혐실 한국 한자음에서는， 폼 

頭音과 폼上音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폼音으로 維持하고 있었다. 

즉 15 세커부터 17 써키 말까치， 극히 일부의 方言홈料 둥올 제외하고， 

한국 한자음의 폼音운， 폼頭音系와 줌上音系의 字音들이 , 모두 좁端音(뼈 

훌音)으로 발음되다가 18 세기에 이르러 줌頭音系는 폼端홉￡로 그대로 

남고， 폼上흡系는 破據音化하여 硬口蓋破樓音으로 발음되었다. 그러나 몇 

10 年 사이에 -1 ， 十와 結合된 좀뼈숍系 字音도 硬口蓋破樓音A로 변하여， 

한국 한자읍에서는 두 系列의 字音이 다시 같아졌다. 

이제 이러한 변화 파청을， 文없 자료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 홉j[j빼內 줌를좋(방청 생 략) 

東國字母 36 字母 Ø1J字 東團홉 

4c 端 좀碩 丁 딩 

홈E 透 폼頭 흩흉 명 

Jll 다 定 줌D.il g훌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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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좀
 
좀
 
좀
 
좀
 
줌
 
폼
 
폼
 
좀
 
좀
 
좁
 
폼
 
좀
 

뼈
 
知

知

知

知

용m
 *m 

*m 

톨
며
 훌
 
훌
 
훌
 

E 

E 

E 

E 

E 

E 

E 

E 

江

江

江

다
 

斗

斗

斗

斗

斗

홈
 
후
口
 휴
 
훌
 
훌
 
훌
 
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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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연
 
연
 
예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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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
 
듀
 
단
 
연
 
륙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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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智

中

흉
 
陣

天

홉
 

36 字짧 

端

*빼 

定

定

知

知

M 
염훌 

i률 

lIt 

한글字母 

c 

c 

E 

c 

E 

E 

c 

c 

c 

홉
 예
 
명
 

다
 
면
 
다
 

당
 
표
 
디
 

베
 
티
 

략
 

六훌훌 ••• 흩 •• 內 좀를* 

廳*m 

頂

地

田

知

훌
 
朝

持

빼
 빼
 
훌
 

36 字æ

端

端

定

定

~ 

~ 

m 
훌 

훌 

lIt 
m 

한끌추 

c 

c 

c 

E 

c 

c 

c 

c 

E 

E 

‘동국’이나 ‘육조’가 모두 셜두음과 셜상용율 구별하치 않고 하나의 줌 

홉(좀端홉)으로 반영 하고 있옴율 알 수 있다. 

16 세기의 혐철 한국한자음융 바탕으로 하여. 3.360 字률 수륙하고 있는 

킹11훌字會(1527)에셔도， 역시 폼頭音과 좀上音을 구별하치 않고， 다 똑같 

이 하나의 폼音(폼端音)으로 나타내고 있다. 

E 

E 

홉 

연 

9tJ字

ø 
36 字짧 

빼 

한글字æ 

c 

홉
 연
·
 

9tJ字

삐훌 

... **內 룰톨좋 

36 字fU

뼈 

한글字않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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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줌音系 字音들의 破樓音化는， 좀上홉系의 字音부터 시작되었다. 

이련 변화를 흔히 t(t ‘) 口蓋音化라고 하는데， 여러 많存業績들에서 擾示

된 자료들을 보연， 地方에서 ￥IJ行펀 서척들부터 반영하기 시작하여 차츰 

中央폼의 자료에 반영되고 있다. 몇 어l씩만 들어 보겠다. 

E 

~*4 

村家救急方(1571-1753， 함흥 중간) 

四홉폼(1 577， 전라 송광사간) 

훌山和尙홉뚫I!옳iU￥(1 577 ， 총팡사간) 

흉용指南(] 612 , 함갱 도간) 

뼈念흩짧(1637， 갱 라 확엄 사간) 

松江~훌*좋~本(1690) 

女四톨훌~"￥(1736) 

同文類解(1748)

三~*홉홈(1774)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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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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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도 

위의 예들을 보연， 天(透). 嚴(定)과 같은 좀頭音字도 있으나 대부분이 

폼上숍系인 知 · 微 .ma 소속자임을 알 수 있다. 
1747 年에 刊行된 朴性澈의 華東正音通釋體考에 반영 된 

대체로 휘의 자료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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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기 후기 자료인 千字文부터는， 좀頭音系인 天 • 地 • 調 • 體 • 聽 等

도 破樓音으로 변화한 성 모의 예를 보여 주고 있으나， 아직 -J- 음은 성 모 

와核母音사아에 介在하고있어서， 천·지·죠·체·청과같은 음을 보 

여 주고 있다. 

-i- , -j- 와 결합왼 좀頭音이나 폼上흡系 字홉들이， 硬口蓋破據音인 /^/ 
음으로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i-, -j-와 결합되지 않아서 좀端音으로 발 

읍되던 /'C/음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18 세기경의 한국 운서에서 

/.6./음으로 表記하고 있는 字音들응， 국어의 읍운사에서 /.6./읍이 16 세 

기에 이마 소설되었으므로， 운서 펀찬자들이 규범쩍으로 日母系 字音을 

A字로 表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7 세기 이후의 한국 한자음의 성 

모는 ì ， 격， ò (종성)， t:., E , L , 'd, 표 0 ， ^, 숭， 人， 송， 。

(零聲母)， i2. 둥이었다. 그런데， 柳簡의 짧文志(1824)에서 짧言하고 있는 

것처럼， 뿔(끽) , 雙(쌍) 두 글자는 에外的으로 全뼈音系인 끼 [k'J λ).. [s?J 

음으로 발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며 20 세기 초기정부터 民씨 [s?iJ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N. 현대 국어 안의 漢字音

1933 年에 朝購語學會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제 4 장漢字폼 항 

목에서는 우리 국어 안의 한자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題母中聲의 변화 

φ 、 字音은 F음으로 한다. 

ι행親 E친→간친 思想 싸양-→사상 

@ ‘ 1 字音운 모두 H 음으로 한다. 

改良 "'1 량→개량 內外 녁외-→내외 

@ λ · χ .*음과 결합된 l= ~ .lL1T 읍을 } 1 ...LT 읍으로 한다. 

社會 샤회 -→사회 少年 쇼년→소년 

中心 중심 -→중심 *安 장안→장안 

車홈 차륨→차홈 秋1& 츄슈→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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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으로 나타나서， 齊뼈와 구별하기가 힘들게 되어， 현대 한국한자음올 개 

구， 제치， 합구， 촬구와 갇은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부 

터 잘못된 생각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꼭 合當한 기준이 아니더라도， 현 

대 한국 한자음들이， 聲母와 훌훌母面에 있어서 어떠한 結合關係를 보여 주 

고 있는지， 다음에 개구 • 제치 • 합구를 기준으로 하여 -뿜表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참고로 薰語의 構口音과의 대웅 관계를 보연 다음과 

같다. 

얘훌 훌g 
n디 

~ [yeJ. 缺[tç ‘yeJ

君[tμynJ ， 쫓[yn] 

兄〔ιYUlJJ ， 用 [YUIJ]

略 [lyeJ. 血 [sye]

女 [ny] ， 徐 [sy)

한국한자옴 

월 [’wal] , 철 [kjal] 

군[kun] ， 운[’un] 

형 [hjal)], 용[’ jOlJ] 

략 [rjakJ. 혈 [hjal] 

녀 [njaJ. 서 [sa) 

아래 표에서 빈 칸은 해당되는 추좁이 없는 音이다. 기준으로 이용한 

사전은 옳輪濟(1975) : 國漢 明文新玉鷹0952 初版， 75 年 28 版) • 明文렐 

이다. 

빼 口

아어애에암압안알앙악영업언얼영억융융은올웅육앵액 의 

kl fF 半좋方博犯홉짧ðf 白

표 巴 貝 찢ni\. 影

P 馬 每 11 tJt末亡莫 萬굶뻐. 

i 多 大 ~홈且違홈 德 훌得 

E (1따빼台 tt~뼈脫뼈卓 ~t훌澤 

」 奈 乃 男納$훌훌娘홉 能

근 옳 來 'Øl ß없 qfj練ìll!m ~ ~횡}fjJì"암 

;κ 子 i且再帝톨雄용헬~각J t!i옳全節丁i1f;중‘i훌 Pr. t룹øn爭 

* 此훌훌蔡짧훌훌.察 1:t솟훌天廠홉ft뼈 g명 JI메 ft~훌 

人 土西햄世三揮훌級相쫓뼈않先좀'i$. 5' t合 훌路 省色 톨( ̂상) 

끼 1Joï활介뼈합甲良빼江各뼈tí建ε 金及rr횟肯克更客 

격 

효 下許X 含合限웅U抗훌險 憲11; 'x.吸欣좁興黑후核 希

。 我於愛Iiâ~협뺀安JliL:E/J홉(1(業름밟 JllJ홉물股z:，l@! 빼被 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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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에~柳良빼~íii훌9양令R룰林立傷 

~~:g:實짧直 

ff홉흥JH:;稱흥h 

心十톰失 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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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몫 X월3t休홉 빼園玄血훈fiIf. i홉 

耳夜予홉홈西후約썼혜출g없永훌王入寅日仍益 

「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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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훌 빼 

合 디 

요우와외위뀌왜쩨옴용율용욕융운율용욱완왈왕와앵획원월휩핵 

步夫 :;$: 훌~ 分不朋~t

布l톨 훌강뼈品 風

毛N it&훌目 文찌 훌 

7J tt 훌빼同. 톰 

土훌 退 째k 通

f&æ ft훌 흩 a 
勞홉 顆 훌월 弄짧 

助州左罪 #:~宗足

肯推逢Al!: 取 빼 村 ~ij톨 

小首횟윷 뼈훌 흥톨jfJt1}東 

古口過乖 .흩빼 困骨工哭

tR: 
好|흩和\!1 뼈홈}양 캉휠~~흥@ 

午友1f.外外용1Q퉁 @융溫π~훌 

뼈 

t4Sí中竹

春버忠표 훌 

1tr述훌宿 JiìU 

單屆홍局홈경~JB를~!Û;뼈뼈$뭇 

힘|做~ t됩括Ji톰6훌훌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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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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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χ 

A‘ 

「
큐 

E 

E 

L 

x 

c 

E 

D 

소속되는 漢字가， 격 

그 구벌이 힘들어서 

。

위에서 보인 한자옴 일랍표 가운떼에서 해당 音에 

우 10 字 以內인 것은 다옴과 같다. 챔훌디와 齊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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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뼈에 包含시켰다. 그리고 다옴 表에서 x 란은 원래부터 해당되는 한자 

가 없는 音이고.0란은 그 字숍에 해당되는 한자의 數가 10 以上인 겸우 

를말한다. 

뼈 口

아어애에암압안얄앙악엉업언얼영억옴융은을웅욕앵액 의 

닙 xXOxxx00000500xxxxxxxXXO x 
요 OxOxxx09xxxxxxxxXXXXXXOx X 
口 。 XOXIXOOOOXXXXXXXXXXXIOO X 
c OxOxOOOOOXXXXXX(xxxxOSxx x 
E 010xOOOOOOxxxxxxxxxxx050 X 
L OxOXOOOOOlxXXXXXXXXXIXXX x 
è OxOx000600xxxxxx9xxxOOlx X 
χ 。00000010000000010X9000X X 
숭 。0000100X00000001X6X5010 X 
人 。OOOOOOOOOOOOOOOXOX80XOO X 캉 1 

끼 。OOOOOOOOOOOOOXXOOOl0008 X 
견 XXXXXXXXXXXXXXXXXXXXXXXX X 
승 。OOXOOOOOOOx02XX lOOOO((00 。

。 00080000000000x000080xOO 。

,. 빼 
어야여예요유양약염엽연옐영역임업인일잉익 

닝 。xxxxxxxxxOOOOxxOxOX

표 。xxOOlXl5xOXOXX8XXX6

口 X2X20xxxxxOOOOXXOOXX 
c xxxxxxxxxxxxxxxxxxxx 
E XXXXXXXXXXXXXXXXXXXX 
L XX3200215(93012116x3 
è 00000009000000000xxx 
^ Oxxxxxxxxxxxxx90000。
~ Oxxxxxxxxxxxxx087741。

^ OxxxxxxxxxxxxxOOOlOxO 
-, 01 xOOOx 80100000 l X 60x 2 
격 XXXXXXXXXXXXXXXXXXXX 
효 7 X xOOOOx 4 OOOOOx x X lOx X 

용욕융율용육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9 
7xOOO。

xxxxxx 
XXXXXX 
XXXXXX 씨 I 
xx08XX 
XXXXXX 
xxxO l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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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00000000000000 00000。

合 디 

요우와외워위왜왜옴온을용옥웅훈울웅욱완왈왕와원월영워행핵 핵 

닙 00XXXXXXX5XOOX0002XXXXXXXXXX X 
n 01xxxxxxxxx182xxOxxxxxxxxxxx X 
p 00xXXXXXX1600X08X8xxxxxxxxxx X 
c OOxxxxxxxOOOOxOXXXXXXXXXXXXX X 
E lOOXOxxxxx5xOxxxxxxxxxxxxxxxX X 
L 01XOxxxxxlxOxXlOxxx2xxxxxxxx X 
~ 00xOxxxxx9xOOxxxxxxxxxxxxxxx X 
;κ 。002xxxxX9000x0805xxxxxxxxxX X 
大 。010X046X8xOOxOOOOX7XXXXXXXX X 
人 。009X80XXOOOOXOOlOXlXXXxxxxX X 
기 00000000XOOOOXOOOOOOOOOOOOX4 1 
4 xxxxxx8xXXXXXXXXXXXXXXXXXXXX x 
송 。000xOOOXOOOOX012XOOOOOXOOXX X 
。 0000000XIOOOOX0040050XOOXXXX X 

위에 보인 일람표에는 모든 題母音(中聲+音節末子音)과 비교적 自由로 

이 結合하고 있는 聲母(初聲)가， 開口에서 ^' 숭 • 人 • 기 • 효 • 0 (零聲

母) 퉁이며， 齊빼홉에서 L. (fflí少) . 2. • 끼 • 송 • 0 (零聲母) 둥， 合口에서 숭 

. .;\..,. 송 • 0 (영성모) 둥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어의 음운사를 반 

영하여， 큐음은 오직 내음 하나하고만 결합되고t:: .E 초성과 齊뼈(最 

口 포함)와의 결합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V. 뱃는 말 

앞에서 보인 현대 한국 한자음의 聲母 · 輯母結合表 가운데에는， 해당되 

는 字音이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댐j들이 많다. 

우리나라 한자음의 근간올 이루는 漢語의 어떤 체계가， 규칙척으로 변 

화해 온 것이라고 가갱한다연， 이러한 체계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체계 

를， 이런 例外的인 字홉들융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한자음의 근본은， 훔代률 중심으로 한 漢語의 中古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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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영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中國과의 交涉이， 漢語의 上古홉 시대인 漢나라 무렵부태 시작되 

었다고 본다연， 한국한자융속에는， 上古音계열의 字音도 남아 있다고 보 

아야 될 것。1 다. 또 한연으로 우리냐라와 중국과의 교섭은， 역사상 늘 긴 

멀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 漢語의 各時代홉에 속하는 字音들이 傳來되기 

도 했을 것이다. 즉 한국 한차음 안에는 上古音파 中古홉 以外에도 宋代의 

中世音， 明 · 淸時代의 近代숍들이 전래되어， 그 -部의 字音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하여， 漢謂의 각 시대 字音들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나， 

언제나국어의 음운체계 안으로吸收되어， 앞에서 提示한바와같은좁節 

構成狀態를 보이연서， 오늘날 현대 국어 안에서 莫大한 量의 漢字語와 漢

字곱이， 현대 국어의 음운과 同一한 모습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우 

리의 현실이다. 

우리 한자음의 근원을 알려 연， 漢語 上古흡아 나 中古音의 훌용母흡과 더 

엄멀한 대웅 관계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생략하였다.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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